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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1. ,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본 자료는2.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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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은 사진을 접하

는 매체는 신문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 배

달되는 신문 1부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담

겨있으며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꽤 의미있

는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

고 있는 사진기자들은 전국적으로 수백 명

에 달하며 매일 어디에선가 우리 사회의

기록해야할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사진가라고 부르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진계에서‘이 사진은 꼭

신문사진 같다’고 하면 꽤 모욕적인 평으

로 받아들입니다. 신문사진의 과도한 정형

성과 판에 박힌 앵 감 등은 사진이 갖는

한국다큐멘터리사진

분교에서이시

아름다움을찍다

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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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외에 실험성과 창작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문사진

계에는 전통처럼 예술성이 뛰어난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정범태, 강운구, 주명

덕, 김녕만 같은 이들이 바로 신문 사진기자이자 뛰어난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한겨레신문 사진기자인 강재훈이 바로 그런 맥을 잇는 사람

중 한사람입니다. 1998년에 열린 그의 개인전‘분교/들꽃 피는 학교’(아트스페

이스 서울)는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는 작은 분교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록한

작업으로 작가 강재훈을 표하는 사진들이기도 합니다. “16년 가까이 분교 작

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작업했다고 애착을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작업한 사진이 사회에 미약하나마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내 젊

은 날과 내 청년 의식이 그 사진작업에 스며 있기 때문에 애착을 느끼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사진기자이자 스스로 어렵게 시간을 내 작가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 혼자 사진을 고민하며 태운 가슴

은 이미 숯가슴이 되고도 남았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진가와 기자, 둘

다 잘 해내겠다는 청년의 생각은 지금 돌이켜보면 호기 을 수 있다고 생각될

만큼 반성도 많이 하고 사진에 한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공감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주말에 개인적으

로 시간을 내 가족과 함께 시골 오지를 찾아 분교의 아이들을 만났으니 그로서

는 회사의 직원으로, 가족의 아빠로 그리고 작가로 어렵게 살아온 셈입니다. 

“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를‘성선설’에 기반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인정이 메말라가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의가

사라지고 반목과 질시, 욕심과 아집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착하고 고운 의식이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

것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그는 최근 분교 사진작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분교 아

이들의 가족과 마을, 그 마을의 생계와 풍습 등으로 산골마을 하나를 집중해 작

업하려고 한답니다. 분교라는 사회적인 주제에서 이제는 사람의 삶 자체로 옮아

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그의 취재 길에는 사진 작업을 지원하고 돕는 그의

가족이 함께 합니다. 한편 부럽기도 하고, 사진 속 이야기와 현실적인 삶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의 실천이 존경스럽습니다.

이상엽 inpho@naver.com

다큐멘터리사진가로 웹진 이미지프레

스 http://imagepress.net의 표.

『실크로드 탐사』(생각의 나무), 『그 곳

에 가면 우리가 잊어버린 표정이 있

다』(동녘) 등을 썼고『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청어람미디어) 등을 기획

하고 펴냈다. 




